
(1)교육활동

초기 청년단체가 가장 주력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대중교육 부문이었다. 일제시기 조선인의

문맹률이 90% 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부족하여 1920년대 초부터 학령기 청소년의

입학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순천의 교육시설도 극히 불충분하여 1920년

대 초까지 설립된 공립보통학교는 순천공보(1911. 6.) 낙안공보(1917. 10.) 황전공보(1921.

2.) 광천공보(주암면 소재, 1921. 9.) 별량공보(1922. 10.)에 불과했다.(괄호 안은 설립 시기)

1920년대 후반까지 공립보통학교는 14개 면에 10개소가 설립되어 약 2,200명의 아동을 수용

하였고,중등교육기관으로는 사립순천매산학교 매산여학교 중등과가 있을 뿐이었다.

순천군의 보통학교 학생수를 당시 조선인 호수와 대비해보면 10호당 1명의 비율에 불과했

다.(일본인 아동을 위한 순천공립심상소학교 학생수를 순천학교조합원 호수와 대비하면 1.3

호당 1명)
1)
더욱이 학령 초과,학자금 사정 등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도 많았다.

따라서 청년단체의 교육사업은 청소년의 이해를 반영한 실천형태였으며, 지식청년이 다수

모여 있는 청년단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펼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했다.

1921년 4월 1일 순천청년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청년야학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개월

에 걸친 준비 끝에 같은 해 11월부터 야학이 문을 열었다. 야학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

른 지역의 야학과 마찬가지로 글과 숫자를 깨우치고 초보적인 일본어와 한자를 약간 익히는

수준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야학에 몰려든 청년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무척 높았다.『동

아일보』1922년 1월 21일자 보도에는 “각 강사의 열성과 일반 학생의 정근(精勤)은 많이 놀

랄 만하다.”고 하였다. 1922년 4월 순천청년회 제4회 정기총회는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강습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습소 설치는

재정문제에 부딪쳐 여의치 않았던 듯하다. 이무렵부터 순천청년회의 총회, 임원회에서 의연

금 징수문제를 거듭 논의하는 것도 강습소 설립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1924년 1월에 이르러서야 승평학원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23년 10월 13일 순천청년회관에서는 남녀 청년 70명이 모인 가운데 순천영어학습회 총회

가 개최되었다.영어학습회는 “신사상 연구의 첩경을 열기 위해”조직되었다.당시 순천청년

회 총무였던 박승봉이 임시의장이 되어 회합을 이끌어갔다. 학습회 간부는 회장 박승봉, 부

회장 박석규(朴碩圭), 서기 유목룡(兪穆龍)으로 구성되었다. 회원자격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

의 학력소지자로 제한되었다. 회원은 남자반과 여자반으로 나누어 1주일에 3일씩 순천청년

회관에 모여 학습하며,박승봉이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청년단체는 1922년 이래 순천중학교 혹은 순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참여했다. 특히 순천청년회는 민립대학기성회 순

천지방부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으며, 1923년 6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립대학기성

운동에 동참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들은 선전부 위원을 선정하여 각 면에서 민립대학 설

립의 필요성을 선전한 다음, 각 면 유지대표를 소집하여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 조직문

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로

1) 染川覺太郞, 앞의 책, 58∼59쪽. 1928년경 순천군의 조선인 호구수는 2만 1,801호, 11만

4,588명이었고,순천학교조합은 순천면과 도사면의 일본인 250호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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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동아일보』1923. 6. 25.

하였다 이날 선정된 선전부 위원은 송광면 주암면 김형남 낙안면 외서면 최양섭 상사면 김용석 동

초면 별량면 이충호 도사면 정달조 소라면 서병규 서면 김석희 쌍암면 우기환 황전면 월등면 윤선

중이었다 순천청년회는 월 일 연자루에서 순천지방부 설립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군민대회를 개최하

였다 청년회장 서병규의 개회사 박승봉의 민립대학 설립에 관한 취지 설명이 끝난 후 순천지방부가 결

성되었다 당일 선출된 순천지방부 간부진은 앞의 표와 같다

1923년 말 이래 민립대학기성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순천지방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순천중학 혹은 순천고보 설립운동도 자금문제에 부딪쳐 1930년대 중

반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